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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observe the decrease in tooth color after home and office bleaching 

due to consumption of juice, soda, and coffee over a period of one year.

Methods: We obtained written consent from 30 subjects,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e., home 

bleaching and office bleaching groups. They were treated with opalessence® and Zoom2 whitening gel, 

and the color of their teeth was assessed using shade Eye-NCC over a one-year period. A self-describ-

ing questionnaire was used to determine the frequency of juice, soda, and coffee consumption. 

Results: The changes in color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1 day, 1 month, 3 months, 6 months, 

and 12 months. Although the tooth color slightly changed after 12 months, the teeth were brighter than 

the original color. Consumption of juices, sodas, and coffee is thought to be associated with decrease in 

tooth color, although the chang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The ΔE* values showed that the tooth bleaching effect remained for 12 months. Con-

suming a normal amount of juice, sodas, and coffee does not significantly reduce tooth color after tooth 

b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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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

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치과 영

역에 있어서도 과거 치료 위주의 진료에서 점차 예방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미치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치아 미백술은 치아 심미치료의 한 분야로 치질의 삭제 없이 치아

의 색을 밝게 만들어줌으로 다양한 형태로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

고 있다. 치아 미백술은 크게 전문가 미백술(In-office bleaching)

과 자가 미백술(Home bleaching)로 나누며1), 치아의 생활성 여

부에 따라 생활치 미백술과 실활치 미백술로 나누기도 한다2,3). 현

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문가 미백제는 30-35%의 안정된 수

용액의 형태인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치관외 미백술에 주로 사

용하고, 자가 미백제는 H2O2 농도기준 3%미만으로만 사용가능하

다. 10-15%정도의 저 농도 과산화요소를 이용하여 치과에 내원하

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가 미백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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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0-15%의 과산화요소는 3.6-5%의 과산화수소와 요소로 유

리되고 미백 과정에 있어서 과산화수소에 유리된 활성 산소 라디

칼(free oxygen radical)들이 착색을 제거하여 미백효과를 나타낸

다1,4). 이러한 효과는 이미 증명이 되었으나 시술 후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구강 내나 구강 외의 다양한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재 착

색이 일어난다. 치아 미백술을 시행하는 동안 착색이 되기 쉬운 커

피, 차, 콜라 같은 음료나 산성음식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데, 이

는 미백된 치아에서 유기물이 빠져나가 착색에 대한 감수성이 낮

아지기 때문이다5). 커피는 치아의 법랑질과 아크릴 레진에 심각한 

착색을 일으키고 미백된 치아에서 커피에 대한 법랑질의 착색 감

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도 있으며6,7), 복합레진에서는 차나 콜라보

다는 커피, 간장이 월등하게 변색을 일으킨다고도 하였다8). 이외

에도 레드와인이나 우롱차 그리고 간장 고추장등 치아 착색에 관

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 되었다9,10). 

이와 같이 치아 미백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치아 시편을 이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대상자들에게 1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에 걸쳐 치아 색조환원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자가 미백술과 전문가 미백술 시행 후 1년 동안 치아의 색

조 변화를 비교 해 보고자 하였고, 또 이와 관련하여 오렌지주스나 

포도주스와 같은 착색 음료, 콜라를 포함한 탄산 음료, 그리고 커

피 등의 기호 음료가 치아 색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4 년 1월까지 M 대학 치위생과 

20-25세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의 취지와 목

적 소요시간 등을 설명하고 상, 하악 6전치에 레진 충전이나 도재 

수복물이 있는 대상자, 치아 우식증, 치아 마모증, 치은염이나 치

주염이 있거나 이로 인해 치아과민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 흡연자

를 제외한 30명의 여학생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2개군으로 나

누어 조사하였다. 

연구 전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연구승인

을 받아 조사하였다(IRB NO: KNUH 2013-05-009).

2. 연구방법
1년에 거쳐 진행된 본 연구는 자가 미백술 직전과 1일 후, 1개

월, 3개월, 6개월, 12개월에 거쳐 내원하여 치아의 색조검사와 함

께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와 같은 착색 음료, 그리고 콜라를 포

함한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 등의 기호음료 섭취량을 설문조사하

였다11). 연구 전 서면 동의서를 받았으며 실험기간 동안 착색 가능

한 음료나 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삼가 하도록 교육하였다. 실시 전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칫솔과 치약을 제공하였고 간단한 치면세마

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2.1. 치아 미백술
자가 미백술에 사용된 미백제는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0% 과산화요소(Carbamide peroxide)를 함유한 Opalescence F® 

(Ultradent products. Inc., South Jordan, CA, USA)를 이용하였다. 

미백 전 미리 제작한 개인 트레이와 함께 미백제를 나누어 주고 사

용 설명과 함께 하루 2시간씩 2주간 시행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미백술은 당일 치과에서 15%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를 함유한 Zoom 2 whitening 겔® (Disucs Dental LLC, 

Culver, CA, USA)을 이용하여 1-2 mm 두께로 도포한 후 15분 동

안 광원을 조사하는 과정을 총 3번 반복 실시하였다. 미백 시술 전

과 미백 시술 직후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후 내원하

여 치아 색조를 측정하였으며 미백 술 후 음료섭취에 관한 설문도 

함께 조사하였다. 

2.2. 색조 변화량 측정
치아의 색조 변화는 색조색차계(Shade Eye-NCC, Japan)를 

이용하였고, 한 명의 측정자가 치아 당 3번 반복 측정하여 L*, a*, 

b*값을 산출하였다. 국제조명위원회(CIE)의 lab system에 따라 L*

값은 명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100까지 수치로 표시하며 값이 

클수록 밝다는 것을 나타내고 a*, b*값은 채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60에서 80까지 표시되며 a*값은 적색채도, b*값은 황색채도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어두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백 술 전과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ΔL*, Δa*, Δb*값을 알아보았고 전체 

색조변화량 ΔE* 값을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12).

ΔE* = 

3. 통계분석

2.3. 주스, 탄산음료, 커피 섭취량 조사
일주일 동안 마신 오렌지주스와 포도주스의 평균 섭취 횟수를 

조사하였고, 또 콜라 및 환타, 오란씨, 써니텐의 탄산음료 섭취 횟

수도 조사하였다. 커피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주일 동

안 마신 커피음료와 인스턴트커피, 원두커피의 횟수를 조사하였

다. 주스, 탄산음료, 커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일주일 동안 마신 

횟수를 합산하여 ‘안먹음’은 0점, 일주일에 ‘1-2회’는 1점, 일주일

에 ‘3-6회’는 2점, 일주일에 ‘7회’는 3점, 일주일에 ‘7회 이상’은 4

점으로 계산하여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각 군의 대상자수가 적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

아서 비모수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치아의 색조 변

화 정도는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고, 시간별 변화는 

Friedmann test를 실시하였다. 주스, 탄산음료, 커피가 치아 색조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

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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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적

1. 치아미백술 전, 술 후 시간에 따른 색조변화량
치아 미백술 전과 술 후 시간에 따른 색조 변화량은 Table 1

과 같다. 자가 미백술에서는 술 전 L*값이 73.43±1.21에서 미백

술 1일 후에는 77.21±1.39으로 값이 높아져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 미백술에서도 L*값이 술 전 72.87±1.17에서 시

술 1일 후에는 75.5±0.81로 밝아졌으며, 미백술 직후 두 군 간에

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리고 자가 미백술 1개월 후

는 76.39±0.96, 3개월 후는 76.58±0.92, 6개월 후에는 75.67±

1.54, 12개월 뒤는 75.21±1.25로 조금씩 떨어졌으며 시간에 따

라 미약하게나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전문가 미

백술에서도 1개월 후 L*값은 75.78±0.85, 술 후 3개월 뒤에는 

75.83±0.99, 6개월 후는 75.23±1.16, 12개월 후에는 74.31±

1.05으로 떨어졌으며 시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P<0.05). 

2. 치아 미백술 후 전체 색조 변화량
치아 미백술 후 전체 치아의 색조 변화량 측정 결과는 Table 2

과 같다. 자가 미백술이 끝나고 1일 후 전체 색조 변화는 5.93±

1.26, 1개월 후에는 4.69±1.06, 3개월 후에는 4.50±0.94, 6개월 

후에는 4.22±1.53, 12개월 후에는 4.41±1.24로 나타났고, 전문

가 미백술에서는 1일 후 4.64±1.27, 1개월 후에는 4.55±1.10, 3

개월 후에는 4.40±1.26, 6개월 후에는 4.07±1.04, 12개월 후에

는 4.08±1.04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조 변화량에 있

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자가 미백술 후 쥬스, 탄산음료, 커피 섭취가 색조환원에 
미치는 영향 
자가 미백술 후 주스, 탄산음료, 커피 섭취가 색조환원에 미치

Table 1. Changes of tooth color after tooth bleaching 

Home bleaching 

CP 10%

Office bleaching 

HP 15%
P-value*

L* Before 73.43±1.21 72.87±1.17 0.205
After 1 day 77.21±1.39a 75.53±0.81a 0.001
After 1 month 76.39±0.96b 75.78±0.85a 0.092
After 3 months 76.58±0.92b 75.83±0.99a 0.040
After 6 months 75.67±1.54a,b 75.23±1.16a,b 0.480
After 12 months 75.21±1.25a,b 74.31±1.05b 0.022
P-value** <0.001 <0.001

a* Before 0.33±0.37 0.69±0.74 0.236
After 1 day ―0.41±0.26a 0.20±0.49 <0.001
After 1 months ―0.23±0.26a 0.21±0.42 0.001
After 3 months ―0.13±0.37a,b 0.25±0.40 0.009
After 6 months 0.19±0.20b 0.30±0.27 0.144
After 12 months 0.33±0.27b 0.35±0.25 0.899
P-value** <0.001 0.615

b* Before 15.37±2.25 16.03±1.48 0.493
After 1 day 11.02±2.07a 12.67±1.21 0.025
After 1 month 11.91±2.10b 12.76±1.40 0.290
After 3 months 12.34±2.05a,b 13.05±1.39 0.361
After 6 months 12.03±2.31b 13.16±1.79 0.152
After 12 months 11.49±1.67b 12.45±1.45 0.110
P-value** <0.001 0.053

10% Carbamide peroxide (CP 10%), 15% Hydrogen peroxide (HP 15%), mean±SD.
P<0.05* Mann-Whitney test.
P<0.05** Friedman test.
a,bDifferent letters deno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eriod by Willcoxon test.

Table 2. Differences of tooth shade (ΔE*) after bleaching

Home bleaching 

CP 10%

Office bleaching 

HP 15%
P-value*

After 1 day 5.93±1.26a 4.64±1.27a 0.007
After 1 month 4.69±1.06b 4.55±1.10a 0.820
After 3 months 4.50±0.94b 4.40±1.26a 0.820
After 6 months 4.22±1.53a,b 4.07±1.16a,b 0.756
After 12 months 4.41±1.24a,b 4.08±1.04a,b 0.467
P-value** <0.001 0.001

10% Carbamide peroxide (CP 10%), 15% Hydrogen peroxide (HP 15%).
P<0.05* Mann-Whitney test.
P<0.05** Friedman test.
a,bDifferent letters denote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eriod 
by Willcox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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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회귀식에 대한 1달째 R2=―0.222로 22.2%의 설명력을 보였고 

3달째 R2=0.627로 62.7%, 6달째 R2=0.344로 34.4%, 12개월째 

R2=0.242로 24.2%의 설명력을 보였다. Durbin-Watson 값은 잔

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후 탄산음료와 커피의 섭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4. 전문가 미백술 후 쥬스, 탄산음료, 커피 섭취가 색조환원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미백술 후 주스, 탄산음료, 커피 섭취가 색조환원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4).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Table 3.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change of tooth color and drinking intake after home bleaching 

Home bleaching

Period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IF P-value

B SE 
 1 month Juice ―0.237 0.394 ―0.182 ―0.600 1.056 0.560

Soda  0.221 0.615  0.108  0.360 1.029 0.726
Coffee ―0.065 0.295 ―0.067 ―0.220 1.074 0.830

F=0.152 R2=―0.222 Durbin-Watson=0.975
 3 months Juice ―0.280 0.274 ―0.188 ―1.021 1.005 0.329

Soda ―0.806 0.211 ―0.824 ―3.813 1.376 0.003
Coffee  0.512 0.150  0.738  3.410 1.379 0.006

F=6.162 R2=0.627 Durbin-Watson=1.688 
 6 months Juice ―0.034 0.394 ―0.023 ―0.087 1.187 0.932

Soda  0.902 0.496  0.488  1.820 1.204 0.096
Coffee ―0.807 0.480 ―0.421 ―1.682 1.051 0.121

F=1.920  R2=0.344 Durbin-Watson=1.291
12 months Juice  0.857 0.551  0.437  1.556 1.144 0.148

Soda ―0.608 0.454 ―0.392 ―1.341 1.238 0.207
Coffee  0.366 0.306  0.351  1.197 1.244 0.256

F=1.168 R2=0.242 Durbin-Watson=1.515

Table 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change of tooth color and drinking intake after office bleaching

Office bleaching

Period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IF P-value

B SE 

1 month Juice 0.050 0.537 0.042 0.094 2.186 0.927
Soda 0.025 0.274 0.030 0.092 1.162 0.929
Coffee 0.012 0.545 0.010 0.022 2.410 0.983

F=0.010 R2=0.003 Durbin-Watson=2.144 
3 months Juice 0.323 0.458 0.265  0.706 1.815 0.495

Soda 0.072 0.353 0.077  0.203 1.859 0.843
Coffee  ―0.349 0.393  ―0.252 ―0.888 1.036 0.394

F=0.625 R2=0.146 Durbin-Watson=2.712
6 months Juice 0.884 0.694 0.350 1.273 1.059 0.229

Soda 0.184 0.280 0.185 0.658 1.109 0.524
Coffee 0.118 0.299 0.113 0.394 0.162 0.701

F=0.999 R2=0.214 Durbin-Watson=1.739
12 months Juice 0.249 0.674 0.124 0.370 1.593 0.719

Soda 0.172 0.353 0.189 0.489 2.110 0.635
Coffee 0.223 0.283 0.257 0.787 1.506 0.448

F=1.055 R2=0.224 Durbin-Watson=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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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

국제조명위원회(CIE) lab system의 측색 체계에서 전체 색조 

변화량(ΔE*)은 3.3 이상의 경우에 눈으로 인지가 가능하다고 하였

다13). 색조량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색 변화량(ΔE*)은 

0-2사이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인지가 불가능하고 2-3 사이는 경

우 인지가 가능하며 3-8사이는 보통인지가 가능하고 8이상인 경

우는 쉽게 인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14). Matis 등15)은 중절치, 측

절치, 견치 등 치아마다 색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2-6주 동안 매

일 자가 미백술을 시행하면 일반적으로 미백의 효과를 얻을 수 있

다고 하였고, 또 Meriros 등16)은 10%의 과산화요소를 이용하여 자

가 미백술을 한 후 6개월 뒤에 치아 색조 환원을 조사한 결과 치

아의 색이 여전히 밝게 유지되었다고 하였다. Noh 등17)은 15% 과

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전문가 미백술을 시행 한 후 미백 효과를 조

사하였는데 미백 술 후 3개월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하였

다. Meireles 등18)은 치아 미백술 후 장기간에 걸쳐 색조 환원에 대

하여 조사하였는데 미백 술 후 2년 뒤에도 미백술 전보다 밝은 치

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ΔE* 값을 보면 미백 

직후 자가 미백군에서는 5.93, 전문가 미백군에서는 4.64로 미백

효과가 있었으며, 미백술 후 12개월이 지난 뒤에도 자가 미백군에

서는 4.41, 전문가 미백군에서는 4.08로 임상적으로 미백의 효과

가 남아 있었다. Shin과 Yang19)은 자가 미백술을 시행한 후 12주 

뒤부터 치아의 색이 서서히 미백술 전의 색으로 복원된다고 하였

고, Kim과 Lim20)은 발치한 치아를 시편으로 제작하여 치아 미백

제를 농도별, 시간별로 적용한 결과 1주부터 6주까지는 미백의 효

과가 증가하였지만 7주째부터 미백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Bahng 등21)은 치아미백제 적용 후 저농도의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도록 하여 3개월 동안 미백의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 미백술과 전문가 미백술 두 군에

서 모두 3개월째부터 치아의 색조 환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

였으나, 1년 후에도 임상적인 미백의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 본 연구에서는 치아 미백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아

의 색조 변화와 함께 주스, 탄산음료, 커피의 섭취가 치아 색조 변

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공치아와 

자연치아의 색조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음식물과 관련한 선행 연

구를 살펴보면 레드와인, 콜라, 간장, 고추장, 커피, 차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인공 치아 착색의 원인이 된

다고 보고하였다22-25). 커피는 씁쓸한 맛을 나타내는 타닌의 검정 

색소가 단백질 성분과 결합해 치아를 누렇게 만들고, 녹차는 구강 

내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세균수를 감소시키게 하므로 커피와 마

찬가지로 타닌 성분으로 인해 치아의 착색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하

였다22).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자가 미백술 후 3개월 뒤 탄

산음료와 커피 섭취가 색조 환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자가 미백술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뒤 그리고 전문가 미백

술 후에 주스, 탄산음료, 커피가 치아의 색조 환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이 치아 미백

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들로 미백 전 착색 음료나 식품을 삼가도록 

하였는데 실험 6개월째까지 커피는 평소 마시는 정도 이하로 섭취

하였고 12개월 뒤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량의 커피를 마시긴 

하였으나 가급적 잘 지켜졌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색조 측정기를 치아 표면에 평행하게 대면 자동 측정되는 장점이 

있으나 치아 면이 매끈하지 않아 굴곡에 따라 측정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 여 비교나 연령대 별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가 미백 

술과 전문가 미백술 후 장기간에 거쳐 추적 조사를 실시한 논문은 

많지 않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겠으며 음료수외에도 다양한 식

품군을 포함한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

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자가 미백술과 전문가 미백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치아의 색조 환원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고 또 평상시 많이 마

시는 주스나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가 치아 미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치아 미백술 후 색조 변화를 살펴보면 자가 미백술과 전문

가 미백 시술 후 3개월 뒤 치아의 L*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고, 또 두 군에서 모두 L*, a*, b* 값이 12개월이 지난 뒤에

도 미백 시술 전 원래의 치아 색보다는 밝게 유지되어 치아 미백의 

임상적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치아 미백 후 전체 색조 변화(ΔE*)값은 미백 술이 끝난 1일 

뒤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라 대체적으로 값이 줄어들

었으나 12개월 후에도 두 군 모두 CIE 기준치 4이상 을 유지하여 

치아 미백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 자가 미백술 후 3개월 뒤 탄산음료와 커피가 색조 환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젊은 여성 성인이 제한적으로 마

시는 주스나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 정도의 양은 치 아 미백 후 색

조 환원에 큰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치아 미백술 12개월 후에는 치아 색조의 일부 환원

은 있었지만 여전히 치아 미백의 임상적 효과는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좀 더 장기간 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주스, 탄

산 음료 및 커피 외에 여러 가지 치아의 색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장기

간에 걸친 추적 연구들이 이어져 다른 연구들에 활용 자료가 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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